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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e of the important research streams in the privacy literature for the past decade has been to 

discover factors affect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lated to self-disclosure, called the cost-benefit 

analysis. However, although human behavior is greatly influenced by affective as well as cognitive 

factors, most of the factors found in previous studies are those with cognitive properties. Based on the 

awareness of this imbalanced situation, the study examines the role of affective factors on self-dislosure 

decision-making, especially SNS enjoyment and SNS fatigue. As a result of data analysis, the study 

finds that the influence of these affective factors is significant, and the influence of SNS enjoyment is 

greater than that of SNS fatigue. A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ffective factors and the 

decision-making factors, the study finds that the positive affect(enjoyment) relates to only the positive 

evaluation factor(benefit) and the negative affect(fatigue) relates only the negative evaluation factor(cost), 

which demonstrate the congruent effect mechanism. Based on the result, the study discusses meaningful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Keyword: Affect, Privacy, Self-disclosure, Enjoyment, Fatigue, SNS

[요   약]

지난 10여 년간 프라이버시 문헌에서 중요한 연구흐름들 중의 하나는 자기노출과 관련한 의사결

정 과정인 비용-혜택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은 인

지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서적 요인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 발견

된 요인들 대부분은 인지적 속성을 갖는 요인들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불균형적 상황에 대한 인

식을 토대로 자기노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요인으로서 SNS 즐거움과 SNS 피로감의 

역할을 검토한다. 데이터 분석결과, 자기노출 의사결정에 대한 이러한 정서적 요인들의 영향이 적지 

않고, 또한 SNS 피로감 보다 SNS 즐거움의 영향 정도가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정서적 요인들

과 의사결정 요인들 사이의 관련성은 일치효과 메커니즘에 의해서 긍정적 정서는 긍정적 평가요인

에만(혜택요인), 부정적 정서는 부정적 평가요인에만(비용요인)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를 위한 의미있는 시사점들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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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SNS 활동들(프로파일, 

사진, 좋아요, 담벼락, 메시지, 상태 등)에 참여하고 있다

[1].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는 기본적으로 자신에 관

한 정보(신원, 감정, 성향, 관계 등)를 공개하는 자기노출

(self-disclosure)에 기초하기 때문에, SNS 활동들은 한

편으론 사람들에게 사회적 혜택(사회적 관계의 구축 및 

유지)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론 SNS 

활동으로 노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잠재적 비용(침해, 도

용, 사기 등)을 유발하는 단점도 있다[2]. 이러한 사실은 

SNS 사용자들이 SNS 활동들에 참여할 때마다 자기노출

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인 비용-혜택 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SNS 사용자들의 자기노출 행위는 프라이버시 비용보다 

사회적 혜택을 높게 평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여 년간 프라이버시 문헌에서 중요한 연구흐름

들 중의 하나는 이러한 비용-혜택 분석(다른 말로, '프라

이버시 의사결정' 또는 '자기노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발견하는 것이었다[3]. 본 연구는 이렇게 

발견된 요인들 대부분이 인지적(cognitive) 속성을 갖는 

요인들(자기효능감, 프라이버시 의식, 사회적규범 등)이라

는 점에 주목한다[4]. 그러나 인간의 행동은 인지적 요인

뿐만 아니라 정서적(affective) 요인에 의해서도 크게 영

향을 받기 때문에[5], 프라이버시 의사결정에 관한 이론적 

발전을 위해서는 인지적 요인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정

서적 요인에 관한 연구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불균형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토대

로 자기노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요인으로

서 SNS 즐거움(enjoyment)과 SNS 피로감(fatigue)의 

역할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이러한 요인들에 관

심을 갖는 이유는 SNS 상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가장 기

본적인 정서적 요인들이기 때문이다[6]. 즉 대부분의 

SNS 사용자는 SNS 활동을 통해 여가를 즐기고, 동시에 

그로 인한 피로감을 느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프라이버시 의사결정과 정서적 요인

들에 대해 설명하고 가설들을 제안한다. 3장에서는 연구

방법을 설명하고 가설검정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

서는 연구의 시사점, 한계, 향후연구에 관해 논의한다.

II. Literature and Hypotheses

1. Privacy Decision Making

자기노출은 타인에게 자신의 사적정보(신원, 감정 등)

를 제공하는 행위이다[2]. 프라이버시 문헌에서 자기노출

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은 계산이론

(privacy calculus theory)에 의해서 설명되어 왔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자기노출 행위는 사용자가 자기노출로 인

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기대 비용)과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들(기대 혜택)에 대해 비교 평가하는 의사결

정 과정(비용-혜택 분석)의 결과이다[7]. 여기서, 기대 비

용과 기대 혜택은 각각의 비용들과 각각의 혜택들에 대해

서 발생가능성(probability)과 중요성(significance)을 곱

한 후 합산한 결과이다. 본 연구는 혜택 요인으로는 '관계

구축' 및 '관계유지'에, 비용 요인으로는 '프라이버시 걱

정'에 관심을 갖는다.

1.1 Privacy Concerns

기존의 프라이버시 연구들은 자기노출의 비용 요인을 

인지된 위험(perceived risks) 또는 프라이버시 걱정

(privacy concerns)으로 측정하여 왔다. 인지된 위험은 

개인정보의 노출과 관련된 손실에 대한 기대로 정의되고, 

프라이버시 걱정은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염려

하는 정도로 정의된다[8]. 이러한 정의들은 모두 개인정

보의 노출로 인한 잠재적인 손실 또는 통제력의 부족에 

대한 공포의 개념을 포함한다. 보호동기이론(protection 

motivation theory)[9]은 이러한 공포가 사람들이 노출

된 정보를 되돌리는 것과 같은 예방적 조치들을 취하는데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지각된 위험

과 프라이버시 걱정은 개념적인 공통성을 지니지만, 프라

이버시 걱정을 비용 요인으로 활용하는 연구들이 점점 증

가하고 있다[10]. 또한 Xu et al.[11]는 지각된 위험이 프

라이버시 걱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어서 프라이버시 걱정

이 자기노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것

은 지각된 위험이 자기노출의 직접적인 결정자가 아니라

는 사실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용요인으로 프

라이버시 걱정을 활용하고자 한다. 

프라이버시 걱정과 자기노출 사이의 관계는 기존 연구

들에서 매우 빈번히 검토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 중 일

부는 이들 사이의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한 반면[12], 대부

분의 연구들은 프라이버시 걱정이 자기노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Dienlin 

and Trepte [13]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걱정이 큰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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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덜 사적인 프로파일을 제공하고, 

또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적게 노출하는 경향이 있다

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실증 결

과에 기반하여 두 변수들 사이의 유의미한 관계의 가능성

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1(H1): 프라이버시 걱정은 자기노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Relationship Building and Maintenance

SNS 상에서 사람들이 자기노출을 하는 이유는 그로 

인한 긍정적인 혜택들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혜택

들에는 사회적 관계의 강화, 유용한 정보의 획득, 이미지 

관리, 자기표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포함될 수 있

다[2]. 본 연구는 이러한 혜택들 중에서 사회적 관계의 강

화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는 SNS의 가장 기

본적인 목적이 사회적 관계의 강화에 있고, 본 연구의 연

구환경인 페이스북은 많은 SNS들 중에서도 사회적 관계

를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

다[14].

한편,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 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거나(관계구축) 기존의 관계를 유지

하는 것(관계유지)을 의미한다[2]. 여기서 관계구축은 사

용자들이 SNS 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커넥션을 구

축하는 것으로부터 얻게 되는 가치로 정의되고, 관계유지

는 사람들이 SNS 상에서 서로에게 쉽고 효율적으로 연락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얻게 되는 가치로 정의된다. 많은 

기존 연구들이 관계적 요인들과 자기노출 사이의 관계를 

검토해 왔고, 매우 강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

였다[2].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기초하

여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제안한다.

가설2(H2a, H2b): 관계구축(H2a)과 관계유지(H2b)는 

자기노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Affective Factors

정서(affect)는 개인들의 주관적인 내적 느낌들을 반영

하는 용어이다[1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기노출 의

사결정에 대한 정서적 요인들의 영향을 다룬 기존 연구들

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16]. 또한 이러한 소수의 연구

들은 사용자들이 자기노출 상황에 직면할 때 즉흥적으로 

발현되는 정서적 요인들(예, 공포, 환희)의 영향을 다루었

다. 반면 본 연구는 장기간의 SNS 사용을 통해 축적된 2

가지의 정서적 느낌들(SNS 즐거움과 SNS 피로감)에 관

심을 갖는다. SNS는 사용자들의 감정과 라이프 만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우울증 등과 같은 바

람직하지 않은 정서적 결과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2개의 요인들은 SNS 사용자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대표적인 정서적 감정들이라고 할 수 있다[17].

SNS 즐거움(SNS enjoyment)은 사용자가 SNS 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경험을 함으로써 얻는 가치로 정의된다

[2]. 이러한 정의는 SNS가 기본적으로 쾌락적(hedonic)

인 플랫폼이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SNS 상에서 

여가활동을 즐기는 존재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SNS 즐거움은 사용자들을 SNS 활동들에 참여하게 하는 

중요한 예측변수라고 할 수 있다. Shao[18]에 의하면, 

SNS 사용자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 SNS 사용 방식들을 

통해서 SNS 상에서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하게 된다. 첫

째, 다른 사람들이 게시한 컨텐츠의 소모를 통해서이다

(예, 친구들의 게시물을 읽음). 둘째, 사회적 상호작용과 

커뮤니티 개발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이다(예, 친구들에 의

해 게시된 컨텐츠에 반응함). 셋째, 컨텐츠의 생산과 게시

를 통해서이다(예, 친구들에게 보여줄 컨텐츠를 생성함). 

SNS 피로감(SNS fatigue)은 SNS 사용 및 상호작용과 

관련된 싫증, 지루함, 실망, 짜증, 화 등과 같은 감정들로 

구성되는 주관적이고 다차원적인 사용자 경험으로 정의

된다[6]. SNS 피로감의 결과는 경우에 따라 일시적일수

도 있고 오랜시간 지속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사용자

는 일시적으로 SNS 활동들을 줄이지만 오래지 않아 다시 

이전의 사용 수준을 회복한다. 후자의 경우, 사용자는 상

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SNS 활동 수준을 감소시키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중단하기까지 한다. SNS 피로감을 유

발하는 경험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6]. 첫째, 커

뮤니티 멤버들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다(예, 

상호작용이 너무 많음). 둘째, SNS 상의 컨텐츠와 관련된

다(예, 말도 안되는 무의미한 토론, 지루한 게시물들). 셋

째, SNS 플랫폼의 원치 않는 변화와 관련된다(인터페이

스, 프라이버시 특징들이 자주 변경됨). 넷째, 중독에 대

한 사용자 스스로의 자각과 관련된다(SNS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음). 다섯째, 

사용자가 속한 커뮤니티의 라이프사이클이 자연적으로 

성숙하는 것과 관련된다(처음과는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자연스럽게 흥미를 잃음).

2.1 Impact of Affective Factors on Privacy 

Decision Making

정서는 개인들의 의사결정 과정(또는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5].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정서의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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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Source)

Item 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SNS Enjoyment 

[21]

- Using Facebook is fun. 0.944 0.007

- I spend enjoyable and relaxing time on Facebook. 0.935 0.008

- When I am bored I often visit Facebook. 0.787 0.019

SNS Fatigue

[22]

- I feel drained from activities that require me to use Facebook. 0.934 0.007

- I feel tired from my Facebook activities. 0.955 0.007

- Using Facebook is a strain for me. 0.888 0.012

- I feel burned out from my Facebook activities. 0.794 0.020

Relationship 

building

[2]

- Through Facebook I get connected to new people who share my 

interests.
0.818 0.018

- Facebook helps me to expand my network. 0.901 0.013

- I get to know new people through Facebook. 0.890 0.012

Relationship 

maintenance

[2]

- Facebook is convenient to inform all my friends about my ongoing 

activities.
0.802 0.019

- Facebook allows me to save time when I want to share something 

new with my friends.
0.913 0.010

- I find Facebook efficient in sharing information with my friends. 0.904 0.013

Privacy concerns

[23]

- In general, I am concerned about threats to my personal privacy. 0.812 0.053

- I am concerned about threats to my personal privacy when using 

the Internet.
0.918 0.058

Self-disclosure

[2]

- I have put a lot of information about myself in my Facebook profile. 0.870 0.014

- I often talk about myself on Facebook 0.894 0.012

- I keep my friends updated about what is going on in my life through 

Facebook.
0.909 0.012

- I usually talk about myself on Facebook for fairly long periods of 

time.
0.927 0.007

Table 1. Measures

일치효과(congruent effect)라는 독특한 메커니즘에 의

해서 작동된다고 설명한다[19]. 일치효과는 의사결정 상

황에서 개인들이 자신의 정서적 상태(긍정적 또는 부정

적)에 부합하는 정보에 차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

다.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정서 상태에 있는 개인들은 의

사결정 상황에서 긍정적인 정보에 주목하고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향을 보인다. 그들은 부정적인 

정보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반대로 부정적인 정서 상

태에 있는 개인들은 부정적 정서에 부합하는 부정적인 정

보를 발견하려 하고,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향을 보이며, 긍정적인 정보에는 관심이 없다. 

Schwarz and Clore[20]는 일치효과를 정보처리 방식과 

연계해서 설명한다. 그들에 의하면, 긍정적 상태(행복)에 

있는 개인들은 앞으로 일이 잘될 것이라는 믿음이 크기 

때문에 의사결정 상황에서 긍정적인 측면들에 집중하고 

신속하게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부정적 상태(우

울)에 있는 개인들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고 보다 나은 해

결책을 찾기 위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믿음이 크기 때문에 의사결정 상황에서 부정적인 정보에 

집중하고 천천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들

에게 긍정적인 측면들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일치효과는 SNS 환경에서 사용자들이 어떠한 메커니

즘에 의해서 자기노출 의사결정을 진행하는지를 유추하는

데 매우 유용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앞에서 설명했

듯이 자기노출 의사결정에 직면한 사용자들은 비용-혜택 

분석이라는 의사결정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일반적인 사

용자들은 자기노출을 통해서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강화

(혜택)할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비용)을 감

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반면에 SNS 활동들을 

통해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한 사용자들은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자기노출 기회에 직면할 때 거리

낌없이 자기노출을 실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들에게 프

라이버시 침해는 심각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이다. 반면에, 

SNS 상에서 높은 피로감을 느끼는 사용자들은 자기노출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매우 큰 

걱정을 한다. 이러한 이유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한다

면 그들의 SNS 피로감이 크게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높은 SNS 피로감을 갖는 사용자들에게 자기노출로 

인한 관계적 혜택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상의 일치효과에 기반한 논의로부터 본 연구는 자기

노출 의사결정에 직면한 사용자들의 편향된 의사결정 과

정에 관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제안한다.

가설3(H3): SNS 피로감은 프라이버시 걱정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H4a, H4b): SNS 즐거움은 관계구축(H4a)과 관

계유지(H4b)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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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Mean
Standard 

Deviation
Cronbach’s Alpha

Composite 

Reliability

Average Variance

Extracted

SNS Enjoyment 4.13 1.28 0.916 0.920 0.795

SNS Fatigue 3.63 1.37 0.940 0.941 0.801

Relationship building 4.34 1.21 0.901 0.904 0.758

Relationship maintenance 4.45 1.19 0.904 0.907 0.765

Privacy concerns 4.96 1.22 0.854 0.858 0.751

Self-disclosure 3.09 1.41 0.945 0.945 0.811

Table 2. Means, Reliability, and Average Variance Extracted

Variables 1 2 3 4 5 6

1. SNS Enjoyment 0.892

2. SNS Fatigue 0.042 0.895

3. Privacy concerns 0.008 0.195 0.867

4. Relationship building 0.659 0.027 0.082 0.871

5. Relationship maintenance 0.600 0.025 0.085 0.797 0.875

6. Self-disclosure 0.345 -0.012 -0.092 0.499 0.443 0.901

Table 3. The Result of Discriminant Validity Test

III. Method and Analysis 

1. Study Variables

가설검증을 위한 측정변수들은 기존 연구들에서 검증

된 측정항목들을 기초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은 모두 리커

트 7점 척도로 설정되었다(Table 1). 

2. Data and sample

본 연구의 데이터는 전국적 패널을 보유한 전문 조사

기관에 설문을 의뢰하여 페이스북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

집되었다. 설문은 2주 동안에 걸쳐 진행되었고, 불성실하

게 응답한 설문을 제외하고 총 1050 개의 유효한 데이터

를 확보하였다. 데이터 특성은 남성과 여성이 거의 비슷

한 비율이었고(50.9% 대 49.1%), 연령대 별로 편중되지 

않았으며(10대 7.6%, 20대 21.9%, 30대 22.3%, 40대 

22.7%, 50대이상 25.5%), 교육수준과 직업 측면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3. Reliability and Validity

본 연구는 측정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Mplus를 활용하여 확증적 요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모델 적정성 지수들은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고

(Chi-Square=580.72; d.f. = 137; CFI = 0.98; TLI = 

0.97; SRMR = 0.03; RMSEA = 0.04), 신뢰도 및 수렴타

당성(표준화 적재량, 신뢰도, 평균분산추출지수)도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and 2). 또한 판별타당

성 분석결과(Table 3), 대각선 상의 값들(잠재요인들 사

이의 상관관계)이 관련된 그 이외의 값들(평균분산추출값

의 제곱근) 보다 높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양호한 것으

로 나타났다.

4. Hypothesis Test and Interpretations

그림 1은 Mplus를 활용하여 가설검증을 수행한 결과

이다(Chi-Square=869.77; d.f. = 142; CFI = 0.96; TLI 

= 0.95; SRMR = 0.08; RMSEA = 0.05). 먼저, 자기노출

에 대한 프라이버시 걱정(privacy concerns)과 관계구

축 및 유지(relationship building and maintenance)의 

영향은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났다(가설 1과 2). 

이것은 자기노출 의사결정 상황에서 사용자들은 비용 요

인과 혜택 요인을 모두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한편 영향 강도에 있어서는 관계구

축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β=0.41)을 미치고, 이어서 프라

이버시 걱정과 관계유지가 비슷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혜택 요인

의 영향이 비용 요인의 영향 보다 크기 때문에 사용자들

의 자기노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

능해 보인다.

프라이버시 걱정에 대한 SNS 피로감(fatigue)과 관계

구축 및 유지에 대한 SNS 즐거움(enjoyment)의 영향은 

모두 유의수준 0.001에서 매우 의미 있게 나타났다(가설 

3과 4). 이러한 결과는 자기노출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서

적 요인들의 영향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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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alysis Results

이러한 결과는 의사결정에 대한 정서적 요인들의 영향을 

일치효과에 기초하여 설정한 것이 타당할 수 있음을 나타

낸다. 표 3을 살펴보면 이러한 타당성을 강화하는 추가적

인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표 3에서 SNS 피로감과 관계

구축 및 관계유지 사이의 상관관계는 각각 0.027과 

0.025로 나타났고, SNS 즐거움과 프라이버시 걱정 사이

의 상관관계는 0.008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들은 일치

효과에 따라 관련성이 없게 설계된 변수들이 실제로도 관

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일치효과는 매우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

다. 한편 영향 강도를 살펴보면, SNS 피로감의 영향 정

도(β=0.20)는 보통 정도인 반면, SNS 즐거움의 영향 정

도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β=0.66, 0.60). 이러한 결과는 

자기노출 의사결정이 SNS 피로감 보다는 SNS 즐거움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IV. Discussion

본 연구의 시사점, 한계 및 향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정서적 요인들(SNS 즐거움과 SNS 피로

감)이 자기노출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프라이버시 연구에

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인지적 요인들에 추가하여 정서

적 요인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향후 연구들에서 수행되어야 할 정서적 요인과 

관련한 2가지의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하나는 추

가적인 정서적 경험 요인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본 연구

에서 다룬 즐거움과 피로감은 사용자들이 SNS 상에서 경

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감정들이지만 보다 다양한 정서적 

경험들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애착심, 질투심 등은 

SNS 환경에서 사용자들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정서적 

요인들이다. 다른 하나는 인지적 요인들만큼 충분한 수의 

정서적 요인들이 발견되었음을 전제로 인지적 요인들과 

정서적 요인들이 자기노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

께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고려하는 변수들의 

수가 많고 그들 사이의 이론적인 연관성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으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학술적 기여도가 매우 클 것으

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정서적 요인들과 자기노출 의사결정 

사이의 영향 관계를 일치효과에 기반하여 이론화하고 실

증적 증거를 발견하였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일치효과는 

긍정적 정서가 긍정적 평가요인에만(혜택요인), 부정적 

정서가 부정적 평가요인에만(비용요인) 차별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간명한 메커니즘이다. 따라서 이러한 메커니즘

에 기반하여 설계된 연구모델은 불필요한 교차경로(예, 

긍정적 정서에서 비용요인으로)의 제외로 인해 간명성 측

면에서 우수할 뿐만 아니라 현상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

다. 향후연구들은 이러한 일치효과 메커니즘의 장점들을 

십분 활용하길 바란다. 

셋째, 본 연구는 긍정적 정서(SNS 즐거움)와 부정적 

정서(SNS 피로감)의 영향이 함께 작동한다는 사실을 실

증하였다. 일반적으로 상반된 성격의 정서들을 하나의 연

구에서 다루는 것은 연구의 복잡성을 높이고 공선성과 같

은 문제로 인해 올바른 실증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

다. 이러한 이유로 정서를 다루는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

은 긍정적 정서 또는 부정적 정서 중에서 어느 한쪽에 관

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적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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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의미

를 갖는다. 표 3에서 SNS 즐거움과 SNS 피로감 사이의 

상관관계(r=0.042)가 매우 낮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즐거움이 높으면 피로감이 낮아지거나 

반대로 즐거움이 낮으면 피로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는 사실을 나타낸다. 즉, 이 2개의 정서적 요인들은 성격

상 상반되지만 개념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타

낸다. 따라서 SNS 환경에서 사용자들은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독립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

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연구에서 긍정

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모두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7]. 2015). 이러한 의미에서 향후 연구들은 본 연구의 

결과에 기반하여 정서의 양면성을 고려한 연구를 적극적

으로 진행할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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